
환경오염피해구제, 자가진단 노트로 쉽고 빠르게

◇ 환경오염피해구제 길라잡이 역할 가능토록 노트 제작·배포

◇ 국민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의 서비스 강화

□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원장 유제철)은 환경오염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이 쉽게 환

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범위 내에서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’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

노트‘를 제작하여 배포했다.

 

   ○ 환경산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배상능

력이 없을 때 국가가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

있다.

 

   ○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오염 피해자가 

고령 또는 취약계층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쉽고 가장 빠른 피해구제*가 이루어지도록 

하였다.

   * 환경오염피해구제, 취약계층 소송지원, 환경분쟁조정, 건강영향조사 등

 

□ 또한,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 약 250여 곳에자가진단 노트를 배포

하고, 온라인 설명회와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의 서

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.

 

□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“환경오염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

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말했다.


